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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"
제목: <예: "호기심이 과학적 사고을 키우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야?"> "
Why?: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'지식' 또는 경험을 통해 쌓은 '직관'을 통해 현상을 바라본다. 종종 그런 '직관'에 어
긋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. 호기심 많은 어린 아이라면 쉽게 반응하고 재미있어 하기도 하겠지만, 
정해진 답을 찾는 것에 '잘 훈련된' 대학생은 어떤 식으로든 답을 찾을 수 있어 별다른 흥미거리로 여기지 않는다. 
우리에게 호기심이 없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둔감해진 감각 기관과 비슷한 것일까? 설사 호기심이 발동된다해도 그 
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 "
What?: 현대사회는 온갖 정보가 넘치는 소위 '정보사회'이다. 정보가 많다보니 어떤 질문에도 답을 구하는 것은 
어렵지 않다. 인터넷 검색엔진에 물으면 웬만큼 원하는 답은 구할 수 있다. 그런데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얻는 답은 
'단편적인' 답이 많다.  "
예를 들어,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을 직접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장면을 경이로운  기억으로 간직한다. 
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지만 많은 이들은 구태여 "왜?"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. 인터넷 
검색창에서 "개기월식"에 대해 찾아보면, "월식(月蝕; lunar eclipse)이란 태양, 지구 그리고 달이 태양-지구-달의 
위치로 배열되어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다."라는 설명과 함께 몇 가지 도식도와 월식의 종류 등에 
대한 설명에 이 곁들여 나온다. 대부분은 이정도에서 만족한다. 그러나 이 인터넷 검색의 답은 "어떻게 지구의 그림
자가 달에 드리울 수 있는지, 또 왜 하필이면 태양-지구-달이 일직선을 이루는지?"에 대한 답은 주지 않는다.  "
How?: 호기심은 질문을 낳고, 질문은 다른 질문을 만들어 낸다. 신기한 현상에서 시작된 우리의 관심은 보다 근본
적인 질문로 연결되게 된다. 이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질문이 더 '근본적'인가를 가려내는 것
이다. 한 질문에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 갈 때, 과연 다음 질문이 이전 질문보다 핵심에 접근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
는 것이다. 처음에는 호빵을 베어 먹듯이 어두워지는 보름달이 신기했겠지만,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드리워지기 위
해 태양-지구-달이 일직선에 서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고, 그 다음에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또 지구 주위를 달이 
원을 그리며 돌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, 그 탐색 과정에서 우리는 '과학적 사고'를 하고 있는 것이다.      "
If?: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심도를 더해 결국 근본적인 답에 도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, 그 "근본적인 답"에는 
여전히 한계가 있다. 다시 말해서 "왜"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. 예를 들어, 지
구와 태양 처럼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이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데, "그럼 그 질량은 어디에서 나오는 
것일까?"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쉽지 않다. 지구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, 원자는 질량을 갖고 있다고 둘러댈 수도 
있다. 하지만 이것은 "원자의 질량은 어디서 온 것인가?"라는 같은 질문을 낳게 된다. 현대과학은 아직도 이와 비슷
한 많은 미해결 문제를 안고 있다. 그래도 과학적 사고를 통한 질문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여겼던 경험에서 예
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는 상상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.  

�  "짧은 보고서"는 주제에 대한 동기 부여 (Why?), 구체적인 문제 또는 개념 제시  (What?),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1

(How?), 그리고 결론의 활용 또는 전개 (If?)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 1 쪽 이내의 분량으로 쓰시오.


